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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들의 자녀교육

16-09-06a

오린지 카운티 레지스터 (The Orange County Register)가 제 눈길을 끈 기사를 실었습니다. 즉 그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의 졸업시즌이 닥아왔다. 각 학교의 졸업관련 자료를 보면 최우등학생, 장학금 수혜학생, 기타 각종 포상의 수상자들의 명단은 아시아계 학생들 일색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모범 행실상도 거의 독차지 하고 그들의 시험 점수도 가장 높다. 과연 아시아계 학생들의 두뇌가 총명하기 때문일까? 그들은 공부 외에 따로 하는 일이 있을 까?


어바인에 있는 유니버시티 고등학교 (University High)의 최우등학생인 여학생 (Christine Bui)은 SAT에서 2400점 만점을 얻었는데 그녀는 자기의 유전자가 우수해서라고 믿지를 않는다. 다만 그녀의 노력의 대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녀의 보모는 다른 아시아인 부모들 처럼 딸을 SAT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을 시켰었다. 그 외에도 은퇴한 교사를 가정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다. 그 학생과 같이 좋은 성적을 얻은 원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노력의 대가라고 그들 스스로가 믿는다.


아시아인들의 문화를 말하자면 견고한 가족단위를 들 수가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며 각자의 수입도 공유를 한다. 견고한 가족 단위를 유지 하면서도 그들은 교육에 치중을 한다. 아시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한다. “우리보다 너희들의 생은 나아야 한다. 그런 목표의 달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런 부모의 말을 자녀들은 열심히 띠르고 있는 것이다.


가든 그로브 교육구에는 50,03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28%가 아시아계 학생들이지만 그들은 과거 10년 동안 최우등자리를 독차지 했다. 이런 현상은 가든 그로브 교육구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교육구도 마찬가지이다. 아시아인 부모들이 미국의 교육체계를 약간씩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해서 균형잡힌 성격이 조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다. 하여튼 아시아게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항상 특출하기 때문에 유시 리버사이드 (UC Riverside)는 동남 아시아 학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1999년의 통계에 의하면 아시안계 미국인들 중 26%가 최소한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 일반 미국인들은 이 숫자가 17%에 불과하다.  아시아계 인종들에게는 성취의무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15세로부터 24세 까지의 여성들 중에 아시아계 여성들의 자살 율도 미국에서 가장 높다. 미국 전국에 걸쳐서 아시아계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소원에 상관 없이 부모들이 강요하는 커리어를 택하는 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비록 이 기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통털어 기술했지만 한인들도 여기에 기술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인 학생들도 여러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요즘은 월남계 학생들이 더 많이 상위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일본계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계 학생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차지했던 상위권은 그후 한인학생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월남계 학생들이 그자리를 점유학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로 이민을 온 사람들의 성취의욕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민자들의 생활이 안정 되면 부모님들의 극성도 식어지기로 마련이것 같습니다. 월남계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미국에서 그들보다 생할 터전을 더 튼튼하게 잡았다는 증거라고도 하겠습니다.  한인 부모님들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자녀들을 격려하는 열의를 식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